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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 향기 가득한 서귀포 월평화훼마을  

조지아 백합 전국 유일...국내 백합 생산량 6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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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대천동 월평마을은 반달 모양의 작은 언덕이 봉긋하게 솟아올라 있다 해서 ‘월평(月坪)’

이라 붙여졌다.  

 

예로부터 토질이 좋은 넓은 땅에 물이 풍부해 논농사가 활발했다. 과거 산북지역 사람들이 논을 

갖기 위해 이 마을의 땅을 구입하기도 했다.  

 

쌀이 귀하던 시절 “고운 밥(쌀밥)을 먹을 수 있는 월평으로 시집가면 남부럽지 않았다”는 말이 나

올 정도로 부촌이었다.  

 

지금의 마을 형태는 4·3사건 이후에 형성됐으며, 현재 257세대에 649명이 거주하고 있다.  



 

 

월평마을은 기온이 온난하고 바람이 적어 감귤 등 비닐하우스 농사의 최적지로 꼽혀왔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백합 재배로 ‘월평화훼마을’로 거듭났다. 한 때 농가 80곳이 백합을 생산하

면서 전국 최대,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했었다.  

 

한라봉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현재 농가 10곳이 4만9000㎡ 하우스에서 백합을 재배하

고 있다.  

 

지금도 전국 백합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등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다.  

 

특히 ‘조지아 백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고 있고, 일본에 수출되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흰색 나팔백합의 대명사로 꼽히는 ‘조지아’ 품종은 지난해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알뿌리(종구)를 

배양해 30만구를 무료로 농가에 보급해 수출길에 청신호가 켜졌다.  

 

값비싼 수입 구근을 대신하면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최근 도농업기술원은 백합 신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220개 유전자원을 확보했다. 신품종 백합을 

생산하면 외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합은 11~12월에 1차 수확(절화)한 후 이듬해 5월 또 꽃이 피면서 두 차례 걸쳐 절화 작업에 들

어간다.  

 

5월에는 부활절 수요에 맞춰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기인 탓에 월평 마을에선 홍보 차원에서 

‘향기 가득 백합 꺾기 체험’을 마련하고 있다.  



 

 

진한 향기가 가득한 하우스에서 백합을 꺾는 체험은 어린이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매년 300

여 명이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마을 청년들은 방문객들을 체험장까지 경운기로 데려다주는 특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백

합을 꺾고 나면 화분에 방울토마토를 심는 체험도 진행되고 있다.  

 

마을 특산품인 백합 덕분에 월평마을은 2004년 정보화마을로 선정됐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철저

한 품질 및 고객 관리로 백합은 물론 한라봉에 대한 매출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다 줬다.  

 

월평마을은 공동체 마을로 거듭나면서 문화·예술 공연이 활발하다. 2009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

기’ 프로젝트가 진행돼 마을에 작가와 예술가들이 상주했고, 주민들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창작

자로서 예술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과정을 익혔다.  

 

백합과 감귤농사를 짓는 청년들이 마을 밴드인 ‘울림 테우리’을 결성, 매년 신명나는 공연을 펼쳐

왔다. 

 

마을 공동창고에서 열린 ‘월평 페스티벌’에선 마을 청년과 부녀회원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면서 작은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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